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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 안내 

 

전시 작가:  김 홍 주 (Kim Hong Joo, 1945-, 충북 태생) 

일     정:  2010년 4월 2일(금) – 4월 30일(금) 

장     소:  국제갤러리 2관 1, 2층 (문의: 733-8449) 

개관 시간:  월요일-토요일: 10am-6pm, 일요일: 10am-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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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국제갤러리는 작가 김홍주의 세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홍주는 1978년 대한민국 미술대상전

에서 최우수 프론티어상을 수상한 이후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중견 작

가로 자리를 굳혀 왔다. 그는 개념미술을 시작으로 1980년대까지 극사실주의 등의 다양한 작업

들을 진행해왔으며,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주로 꽃, 풍경과 같은 소재의 평면회화를 통해 

회화의 본질과 의미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은 ‘그리기’ 라는 테크닉에 대

한 탁월한 이해와 세련된 감각과 결합되어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이번 국제갤러리 

전시는 2002년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꽃과 풍경을 소재로 한 세밀화들과 문자그림

이라 불리우는 글자 이미지를 소재로 한 작품 등 총 21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본 전시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사조에도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회화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접근을 통해 회화의 본질에 다가가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한 다양한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이미지를 보는 눈과 손의 회화를 통해 회화의 건재함을 확인시

켜주는 자리를 제공한다.  

 

 

○ 작가 소개 

1945년 충북 회인에서 태어난 김홍주는 청주사범학교와 홍익대학교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서양

화를 전공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개념미술을 표방하는 전위예술단체인 S.T(Space and Time) 

그룹시절 개념미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술을 시작하였고, 80년대에는 풍경 및 인물을 지도처럼 

나열하는 글씨 그림을 선보였다. 90년대 후반부터는 꽃 그림 연작에서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여 

꽃잎 또는 나뭇잎 하나만을 화폭에 가득 채워 넣고 있다. 

99년에 이어 2002년 두 차례에 걸친 국제갤러리에서의 개인전 이후, 2005년 로댕갤러리에서 작

가의 대규모 전시가 열렸다. 이후, 그는 유수의 해외기관에서도 전시를 개최한 바 있는데, 대표

적인 기관으로는 일본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및 미국 뉴욕 퀸즈 미술관 등이 있다. 대표 수상 경

력으로는 78년 한국미술 대상전 최우수 프론티어상과 80년 프랑스 칸느 국제 회화제에서 특별

상 등이 있다. 김홍주의 작품은 일본 후쿠오카 시립미술관을 비롯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아트선재

센터, 토탈 미술관 및 삼성 리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그는 현재 목원대 미술교육

과 교수직에 재임 중이다.  

 

○ 작품 세계 

“내가 그리는 이미지들은 어떤 특별한 상징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

미의 공백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내 작업의 의미는 보는 사람에게 맡겨진다고 생각한다.-김홍주1 

 

꽃그림 작가, 글자그림 작가 등 작가 김홍주를 명명하는 데에 있어 수많은 별칭이 따르는 것은 

1970년부터 시작된 긴 작업의 여정 동안 끊임없이 다양한 소재를 다루어 온 작가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1.김홍주,  “나의 작업과정에 관한 회고” <공간> 1993 년 9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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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주 작가는 1970년대 S.T 그룹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소재를 시도하고 탐구해왔다. 

이때 김홍주의 작업에서 소재적 차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꽃이든 문자든 혹은 풍경이든 작

가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작가에게 있어 하나의 도식화된 이미

지일 뿐,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어떤 의미를 강요하지도 않으며 단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들을 전적으로 다시 보기를 제안한다. 따라서 다양한 소재들 속

에서 작가가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는 주제는 소재로서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릴 것인가와 관련된다. 이는 “그리기” 라는 회화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귀결되는데, 

작가는 회화의 본질을 다룸으로써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다.  

 

새로운 방식의 현실인식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물을 본다, 이해한다는 문제를 

뒤트는 데서 출발한다. 김홍주는 모든 사물들, 그것이 풍경이든 인물이든 그저 평범한 시각으로 

관찰하지 않는다. 그는 그 소재들을 해체하고 재구성 하면서 낯익은 요소들을 바라보는 관습적 

시선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예컨대 풍경화를 그림에 있어 상식화된 원근법을 지양하고 부감법을 

이용한다 던지, 서양화에서 오랫동안 무관심해왔던 여백의 문제를 적극 활용하는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시도의 방법이다. 또한 작가는 세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리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회화에 개입시킨다. 세필의 반복적인 터치로 완성되는 그의 작업은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의 시

간과 행위를 캔버스에 담으면서 회화 속에서 이야기를 끌어내기 보다는 회화 자체, 그리기 본연

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감각하도록 유도한다.  

 

의미의 공백, 그를 통한 무한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들이 작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보편적인 규범을 거부하고 개방된 사유를 추구하며 모순적인 가치들을 서로 공존시키

면서 작가 김홍주는 모든 의미들이란 끊임없이 재평가되고 재해석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의 작품이 특정한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틀에 박힌 양식이나 관념적 유희에 빠

지지 않고 부단한 자기갱신을 거듭해 온 것도 그의 이러한 일관된 회화정신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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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Untitled 

1994~1995 
acrylic on canvas 

229 x 147 cm 
 
 
 
 

 
Untitled 

1994~1995 
acrylic on canvas 

299 x 14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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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Untitled 

2009 
acrylic on canvas 

96.5 x 96.5cm 
 

 
 

 
Untitled 

2009 
acrylic on canvas 

146 x 14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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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Untitled 

2007 
acrylic on canvas 

201 x 236 cm 
 
 
 
 

 
Untitled 

2008 
acrylic on canvas 

201 x 236 cm 
 


